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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랑이의복합적교훈

<희망세상〉가족들께 정성된 마음으로 2월 인사를 드

립니다.

저는몇해전부터새해의교훈과의미를1년내내되새

기기 위해 그해 동물의 특성을 신학 상징적 관점에서 해

석하여기도문을만들어교우들과함께바치고있습니다.

새해 첫날의 진지함과 정성된 마음을 1년 내내 지니기 위

해 그리고 매일 매일의 삶이 새해 첫날의 기도와 정성의

반복과 재현이 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. 이에 새해를 맞

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호랑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고

다음과같은교훈을배웠습니다.

첫째로, 호랑이는사람을해치는맹수이기에퇴치의대

상입니다. 밤길에호랑이를만나물려죽었다는옛이야기

를 우리는 많이 들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호랑이는 사람

을잡아먹는무서운동물입니다.

그런데둘째, 호랑이는전설상, 그용맹성때문에정의,

모성애, 그리고 효행의 표상과 함께 잡귀를 쫓아내는 신

성(㊦ぷ)의상징적동물로문학, 미술작품등에묘사되기

도했습니다.

특히주역에기초한“대인은호랑이처럼변하고군자는

표범같이 변한다”(⚺㤻䑧ⴲ君㧕䉍ⴲ)는 글귀는 호랑이를

대인과 군자의 표상 그리고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

썩은세상을완전히뒤집어엎고새세상을이룩하는혁명

과개벽의표상으로도해석하고있음을배웠습니다. 호랑

이의 용맹성으로 부정과 부패, 불의와 모순에 가득 찬 이

세상을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을 꾀했

던것같습니다.

그리고‘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’의 중국 전설과 한국

전설은내용은같은데끝대목에서조금차이가있었습니

다. 이것은일종의상상문학의결실로묵시문학의맥락에

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

명히“그런 때가 있었다”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위한

길잡이와 희망을 제시한 교훈이기도 합니다. 이 효행 설

화는 병든 노모를 치유하기 위해 결혼한 효자가 개100마

리를 잡아 어머니께 100일동안 매일 드리면 된다는 산신

령의 계시를 받고 아내 몰래 부적을 사용하여 호랑이로

변신하고또사람으로되돌아와99일동안개를물고와대

접해 드렸는데 마지막 날 호랑이로 변신한 남편을 보고

깜짝 놀란 부인이 너무 무서워 부적을 찢게되자 그 남편

은 호랑이로 남게 되고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

다. 중국 전설은 호랑이로 남아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보

복하고 이 때문에 어머니는 놀라 죽고 포수가 호랑이를

사살했다는 것이며, 한국전설은 호랑이로 남아 있던 그

남편이 너무 서글퍼 하던 터에 사냥하기 위해 산에 왔던

옛 친구를 만나 자신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담배를 얻

어피웠다는얘기입니다. 

이전설이호랑이가효행의표상이라는배경입니다. 그

외 호작도(䑧㧶⛍)등에 나타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

쨌든전설과민담은나름대로선조들의많은교훈과지혜

를담고있습니다. 이제우리는민담과전설, 신화를해석

학적관점에서현실과연계하여실존적의미를찾아야합

니다.

단군신화에는두주역곰과호랑이가등장합니다. 곰은

인내와 끈기로 마늘과 쑥을 먹으며 굴속에서 100일(어떤

문헌은 삼칠일 곧 21일)을 버텨 여인이 되어 환인과 결혼

하여 단군을 낳았고 호랑이는 그 성급함 때문에 100일을

채우지못한채굴에서뛰쳐나와목적을이루지못했다는

내용입니다. 역사적관점에서학자들은고대의토템사상,

채식생활, 제정일치체제등을추정하고있습니다.

사실단군신화는고려시대의승려일연(㥓㓊)이삼국유

사에 기록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구전(口㫔)이 있었습니

다. 삼국유사는1231년몽고족이고려를침입하여개성을

함락하고 불지르며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만행을 저지

르는 현장을 목격한 승려 일연이 민족의 생존, 민족의 미

래를위해역사의식을지녀야함을확신하고1281년에집

필한 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잡이기도 합니다. 몽

고족의 만행 앞에서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곰

과 같은 인내와 끈기이지, 호랑이와 같은 성급함과 오만

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군신화가 우리 민족에게 제

시한 역사적 교훈입니다. 사실 우리 민족의 성급함은 장

점이기도하지만많은경우단점으로지적되기도합니다.

우리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어두운 토굴에서 100일을 견

디어낸 곰이 되어야 합니다. 이러한 인내와 끈기를 통해

서만꿈과희망이실현됩니다.

호랑이로 암시된 한탕주의, 거품문화, 허식의 문화를

청산해야 합니다. 호랑이의 용맹과 함께 우리는 곰의 인

내를묵상하고실천해야합니다. 

특히 올해 우리는 대구 2∙28학생의거 50주년을 맞아

불의에 항거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기리며 민주주의

를노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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